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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TV와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정치 냉소주의, 정치 불신, 정치 효능감, 투표참여, 미디어 이용, 19대 국회의원 총선, 정치참여, 경로분석, 

정치지식

1. 머리말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주의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치 

냉소주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수준을 낮추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학,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특정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형식(정치 광고, 신문, 텔레비전 뉴스 등)을 정치 냉소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Sweetser, Kaid, 2008). 

매스 미디어가 정치적 소외, 정치적 불신,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1970년대 로빈슨의 “비디오 부정주의이론(video 

malaise theory)” (Robinson, 1976)이 체계적으로 주장한 최초이자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다. 

로빈슨은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정보를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비효능감과 냉소주의, 불신감을 보인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Robinson, 1976, p.418).

정치 비효능감과 불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 문제를 최초로 실증적으로 접근했던 로빈슨(1976)은 

비디오 부정주의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① 텔레비전 뉴스 수용자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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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규모와 형태, ② 수용자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높은 신뢰, ③ 텔레비전 뉴스의 해석적 보도, 

④ 텔레비전 뉴스의 부정적 보도, 갈등과 폭력에 대한 강조, ⑤ 텔레비전 뉴스의 반제도적 주제

(anti-institutional theme) 등이다(Saito, 2008).

후속연구들은 미디어 부정주의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소외, 냉소주의, 효능감, 무기력, 정부

에 대한 불신, 정치지식 등 다양한 종속변인들을 사용하는 수많은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전형적인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텔레비전 뉴스 노출이 정치 냉소주의, 비효능감과 관련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Bowen 등(2000)은 미디어 부정주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적 요소가 냉소주의와 무기력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Strama(1998)는 미국 정치과정에서 

냉소주의와 신뢰 부족이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이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을 모두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이 검증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Norris(2000)는 

만약 학습과 정치 참여의 다른 형식이 정부에 대한 태도와 함께 고려된다면 악순환보다는 선순환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뉴스가 실제로 시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서베이 

결과들도 뉴스가 냉소주의와 불신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신뢰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Wilkins, 2000). 이와 관련하여 Norris는 미디어 부정주의에 관한 단 하나의 

표준적인 이론은 없고, 다만 다양한 관점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Norris, 2000, p.310). 

이렇게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을 두고서 Bowen 등(2000)은 

로빈슨의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은 너무 많은 우연성 때문에 그것의 일반화를 제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Holz-Bacha(1990) 역시 여러 연구들에서 서로가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연구들의 

다양한 개념화, 연구 설계, 지수(index) 등의 문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불신간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정치 신뢰수준은 점차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노출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른 사회 변화와 함께 미디어 편재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불만 증대에 영향을 주었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Kaid, 2004/2007, p.577).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효과는 미디어 유형, 내용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효과를 조정하는 중개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중개변수로 확인된 정치 효능감 등의 정치관여변수들

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를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정치 냉소주의가 정치참여(투표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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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정치 냉소주의 개념 정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 부정주의이론 연구들이 서로 엇갈리는 결과들을 내놓은 것은 

Holz-Bacha(1990)의 지적대로 다양한 개념화에 따른 개념 정의의 차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정치 냉소주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동안 정치 제도와 인물에 대한 불만과 냉담한 감정은 다양한 개념과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개념 또는 용어들로는 정치 불신(political distrust), 정치 냉소주의

(political cynicism), 정치 부정주의(political malaise), 정치 효능감 부족(lack of political efficacy), 정치 

소외(political alienation), 정치적 냉담(political apathy), 불만(disaffection), 무관심(indifference) 등을 들 

수가 있다(Sweetser, Kaid, 2008; Saito, 2008). 초기의 정치 냉소주의 연구들은 냉소주의를 ‘다른 것들에 

대한 혐오와 불신’ 태도로 정의 하고 정치체계에 대한 냉소주의를 분석하였다(Saito, 2008). Cappella 

& Jamieson(1997)은 냉소를 “정치체계가 부패되었고, 정치인들은 공중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마키아벨

리와 같은 정파적인 인물이며, 정치과정은 지배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 냉소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무기력감”(Pinkleton, Austin, & Fortman 1998)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공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느낌”(Kaid, McKinney, and Tedesco, 2000)을 말하기도 한다. Chen(1992)은 

정치적 소외는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① 불신 ② 무기력 또는 비효능감 ③ 무의미 

④ 냉담 등이라고 하였다. Yamada는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의 정치 소외는 3차원으로 구성되었

는데, 그것은 정치 냉담, 정치 비효능감, 정치 냉소주의(또는 불신)이라고 하였다(Saito, 2008).

한편 Pinkleton, Austin(2004)은 정치 냉소주의와 비효능감이 개념적으로 다름을 증명하였는데, 이들

은 연구를 통해 정치 비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정의하였고,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 관리나 제도를 포함한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 감정과 신뢰부족”으

로 정의하였다. Miller(1974)는 냉소주의를 전체적으로 정부기구와 정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하

였다. 반면에 Citrin(1974) 같은 사람들은 정치 냉소주의를 후보자와 현직 정치 지도자에 대한 반대와 

부정으로 여겼다. Erber와 Lau(1990)는 사람에 대한 냉소주의와 이슈와 기구에 대한 냉소주의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통해 정치 냉소주의의 뿌리는 신뢰 부족이라는 알 수 있겠다. 또한 

냉소주의의 상위 단계는 정치참여(political engagement)를 함축하고 있는데, 냉소주의의 높은 수준은 

투표율 저하와 정치과정 불참을 일으킬 수 있다(Stroud, Stephens, Pye, 2011)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 미디어 이용과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

시민들의 정치참여 범위와 유형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연구자 마다 개념정의하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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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투표 등의 행위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행위 이전의 신념, 태도, 

의견 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피니(Carpini)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구성하는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① 민주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지지 ② 경험적 차원에서 정치적, 사회적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신념과 태도 유지 ③ 당대의 주요 공공 쟁점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식견 있는 의견 보유 ④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위에 참여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요소의 

밑바탕에는 시민들이 식견 있는 가치, 태도 그리고 의견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계시켜 효과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Kaid, 

2004/ 2007, 570). 이런 면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개인의 가치 또는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것 자체가 정치참여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참여는 정부의 국정운행,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치인의 선택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는 활동이다.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투표, 정당 혹은 캠페인 활동, 정치인 

접촉, 로비, 청원, 서명, 합법적 시위나 집회에서부터 보이콧, 파업, 점거, 타격, 비합법적 시위, 전쟁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투표참여와 같은 제도적 방식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보이콧이나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혹은 대안적 정치활동에는 더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정일권, 2012).

그러면 정치 냉소주의는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가? 일반적으로 정치 냉소주의는 미디어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 냉소주의

는 미디어 내용, 그 중에서 특정 내용의 과다 소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동시에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유형에 의해서도 달리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특정 내용이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킨다는 주장, 그리고 특정 미디어 유형이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논쟁거리

로 남아 있다. 또한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정치냉소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내용과 관련된 논쟁은 생략하고 오직 미디어 

유형과 관련된 논쟁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치적 신뢰, 소외, 냉소주의는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비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개념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은 “비디오 또는 미디어 부정주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미디어, 특히 TV 시청이 정치 소외감과 냉소주의를 증가시키는 반면 정부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보도의 증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 묘사, 정치담론

이나 사회적 유대감에 관한 TV 프로그램 효과의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Kaid, 2004/2007, p.576).

카펠라와 재미슨(Cappella & Jamieson, 1997)은 정치 냉소주의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동기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도, 정치 냉소주의는 공공문제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개개인의 동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식과 참여를 증가시키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송종길, 박상호, 2009). 대체로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정보 추구의 감소 및 투표 

불참 등의 ‘비정치적’, ‘탈정치적’ 형태로 나타나며, 정치 냉소주의의 증대는 유권자들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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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보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정치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Cappella 

& Jamieson, 1997). 

벡커와 휘트니(Becker, & Whitney, 1980)는 TV에 대한 의존이 정치적 지식,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V 뉴스에 

더 의존할수록 더 냉소적이게 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TV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신문 의존자 보다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박상호, 2005).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매체와는 달리 신문의 이용이 

냉소주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신문 역시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Miller 등(1979)은 신문보도가 주로 중립적이고 긍정적

이기는 하지만 매우 비판적인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정부에 더 불신하고, 정치적 냉담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인쇄미디어(신문, 잡지)와 정치 참여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 참여와 TV시청 

사이의 관계는 다소 일관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신문과 TV 모두 

정치 학습을 증가시키며,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TV는 또한 정치화 

정도가 낮은 시민에게 동기부여, 교육제공, 이를 통한 정치 참여 확대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Kaid, 

2004/2007, p.604)

TV,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가 정치 냉소주의 강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반면에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들을 재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사용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lthaus, Tewksbury(2000)는 

젊은 사람들은 정치정보의 환경감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Tedesco, Kaid(2000)

는 2000년 대통령후보들의 웹사이트를 접촉한 사람들은 그 이용 동기가 정보적 또는 오락적 내용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전보다 덜 냉소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Kaid(2002)는 후의 연구에서 웹의 캠페인 

메시지에 노출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웹 노출은 정치 냉소주의 수준에서 어떠한 감소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는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를 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weetser, Kaid, 2008).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뉴스 미디어와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는 여러 요인들에 달려있으며,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 Vreese, 2005). 

또한 이 연구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정치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덜 냉소적이며, 높은 정치 

정교화(political sophistication)가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소주의가 항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냉소주의는 “정치에 관심 있는 비판적인 시민”(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에 대한 

지표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de Vreese, 2005, p.294;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또한 데이비스와 오언(1998)은 라디오 청취자, TV 뉴스 시청자,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 

집단 간 또는 이들 집단과 일반 국민을 비교했을 때 정치적 신뢰도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 또한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워싱턴 주의 유권자들이 이용한 

미디어 유형이 냉소주의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예외적으로 신문의 이용은 냉소주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존슨과 카예(Johnson & Kaye, 1998)의 연구에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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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웹에 대한 의존도는 부적(negative)관계를 보이지만 정치적 신뢰와 TV 

또는 신문에 대한 의존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했다(Kaid, 2004/2007, 604)

한편 미디어의 특정 내용 소비에 따른 정치 냉소주의 생성, 강화와 그 결과로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그것은 전략적 뉴스보도

(Cappella, & Jamieson, 1997 ; 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 박상호, 2005; Dan, 2011;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이건혁, 2002)., TV토론(Kaid, Tedesco, & McKinney, 2004; 송종길, 박상호, 

2009; McKinney & Chattopadhyay, 2007; Stroud, Stephens, Pye, 2011), 정치광고(Lariscy, Tinkham, 

Sweetser, 2011; Kahn, Kenny, 1999), 인포테인먼트(정보 오락프로그램) (Moy et al., 2005; Guggenheim, 

Kwak and Campbell, 2011)에 대한 노출 또는 이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3) 정치관여 변수(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치관여변수는 바로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다. 정치효능감

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정치효능감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나눠지는데,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며,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부 당국과 기관이 시민 

요구에 잘 반응한다는 믿음을 말한다(Lassen, Serritzlew, 2011). 1960년대 이후 정치효능감은 정치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선거참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애브람슨과 

앨드리치(Abramson and Aldrich,1982)에 의하면 정치효능감이 높은 유권자는 나의 한 표가 비록 한 

표에 불과하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정치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는 나의 한 

표는 다른 수백만 표에 비하여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정치상황을 거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로 규정하였다(강경태, 2003)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정치효능감이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공공문제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정치 관련 뉴스 이용이 정치 효능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shner 

& Thorton, 2000; Pinkleton & Austin, 2001). 또한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효능감은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신문 열독량이 높게 나타나며, TV뉴스 시청량

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정치효능감은 투표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정치효능감을 정치 참여(투표 행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Conway, 

1985). 반두라는 정치효능감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Bandura, 1986), 리차드슨

(Richardson)도 정치효능감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적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문성철, 양문희, 2009).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미디어 이용의 차이가 정치효능감의 차이를 초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효능감의 차이가 투표 참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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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김관규, 2005).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이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정치효능감이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

임이 증명되었다(송종길, 박상호, 2005). 또한 TV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정치효능감이 

감소하지만 정치효능감이 투표참여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성철, 양문희, 2009).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TV토론관심시청을 증대시키지만 정치 효능감을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한편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2001)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정치에 관한 관심도와 

관련이 있으며, 관심도가 높으면 미디어 중요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치 관심도와 

미디어 이용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송종길, 박상호, 2005). 정치 관심도는 정치 또는 

공공 정보에 관한 정보 추구를 자극하는 동기 추구의 역할을 한다. 로저(Roser, 1990)는 정치와 공공의 

일에 관련된 메시지에 관한 관심도의 증가는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정치 관여도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정치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송종길, 박상호, 2005). 또한 최근 연구에서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선거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 

선거대화량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처리와 정치 활동의 가장 근본 적인 요소는 정보의 

습득이다(강내원, 2006). 외국의 선거 뉴스(학습)관련 연구는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정치 지식에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다양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뉴스를 통한 학습에 

의해 정치적 지식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의를 제시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어떠한 동기를 통해 뉴스를 학습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체로 정치캠페인 기간에 

정보취득을 위한 시청동기는 선거정보, 선거 관련 지식을 증가시키며, 최근의 연구도 TV뉴스가 유권자

의 정치적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박상호, 2009).

일반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

서 일반적으로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머피(Murphy)는 2000년 미국 대통

령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Kaid, McKinney 등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정보부족에 있음을 

파악하고 정치정보 효능감이론(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theory)을 발표했다. 정치정보효능감이란 

전적으로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지식과 그 정치지식이 정치과정(투표)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있다(Tedesco, 2011), 

3. 연구문제

앞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치 냉소주의는 미디어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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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미치며, 미디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행위 

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역시 수용자의 특성과 정치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등 이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의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 냉소주의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관여 변수로는 외국의 연구들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등을 선정하여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를 밝혀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 및 선거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TV, 인터넷, 신문 등 3가지 미디어 유형으로 한정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 시청빈도, 그리고 인터넷 뉴스기사 읽는 빈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상황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r, 1990;Tedesco, 2011;송종길, 

박상호, 2009).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Conway, 1985; Bandura, 1986;de Vreese, 2005;문성철, 

양문희, 2009; 김무곤, 김관규, 2005; 송종길, 박상호, 2005;권혁남, 2011)에서 정치 효능감은 정치냉소

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연구에서 선거관심도는 정치 효능감, 

선거 대화량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따라서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 선거관심도, 그리고 미디어보도 부정주의 등이 한국적 선거상황에서 

정치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했다. 

연구문제 2.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효능감 등은 정치 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Cappella, & Jamieson, 1997 ; 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 박상호, 

2005; Dan, 2011;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이건혁, 2002; Kaid, Tedesco, & McKinney, 

2004; 송종길, 박상호, 2009; McKinney & Chattopadhyay, 2007; Stroud, Stephens, Pye, 2011; Kahn, 

Kenny, 1999; Moy et al., 2005; Guggenheim, Kwak and Campbell, 2011; Strama, 1998)에서 정치냉소주의

가 투표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적 선거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를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높여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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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 막바지인 4월 6일－8일(3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4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유권자) 

이상의 남녀로 하였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 성, 연령 별 실제인구비율에 맞게 표본을 할당하

는 할당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 남녀 비율은 각각 50.1%, 

49.9%이었으며, 연령별 비율은 20대(19세 포함)가 16.3%, 30대 17.0%, 40대 20.4%, 50대 17.8%, 60대 

이상 28.5%로 전라북도의 실제 연령별 비율과 같았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17.6%, 고졸 

학력이 33.6%, 대학학력(졸업, 재학)이 44.6%, 대학원 학력(졸업, 재학)이 4.2%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hierarchial 

regression)1)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구조방정식모

형은 독립(외생)변수가 종속(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독립(외생)변수가 중개변수를 

거쳐 종속(내생)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된다 하겠다.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정치 냉소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ㆍ박상호, 

2009;Saito, 2008; Stroud, Stephens, and Pye, 2011)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참고하여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①“정치인들은 정치적 소신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한다”, ②“정당 

및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이 있으며, 표를 얻기 위해 행동한다”, ③“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있다”(역코딩), ④“정치인들은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생각하고 있다”(역코딩), 

⑤“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⑥“정부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소수 이익집단에 

의해 움직인다”, ⑦“나는 우리나라 정치만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등을 5점 척도로 

1)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은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과 비슷하다. 그러나 컴퓨터가 아닌 

연구자가 변수의 투입순서를 결정한다. 변수 또는 변수군은 단계마다 투입되는데, 앞선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예측에 추가되는 관점에서 평가된다.(Jack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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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7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정치 냉소주의 점수로 만들었다(Cronbach’s alpha=0.809, M=3.56, 

SD=0.63).2)

(2) 미디어 이용: 응답자들이 선거관련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TV(45.6%), 신문(29.7%), 

인터넷(13.6%)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TV이용량은 텔레비전 뉴스 시청빈도로 한정하였

는데, 매일 본다를 4점, 전혀 안본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척도로 하였다(M=2.71, SD=0.91). 신문이용

량은 신문을 읽는 빈도로 하였는데, TV이용량과 똑같이 매일 본다를 4점, 전혀 안본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척도로 하였다(M=2.12, SD=0.95). 인터넷 이용량은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 인터넷을 통한 

기사 읽는 빈도로 한정하였다. 매우 많이 이용한다를 5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하였다(M=2.82, SD=1.36).

(3) 정치 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정치 효능감은 핑그리의 연구(Pingree, 2011)와 권혁남의 연구(2011)

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8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것들은 ①“선거

에 내 한 표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②“정치에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다”(역코딩) 

③“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이다”(역코딩) ④“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역코딩) ⑤“정부나 정당에 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⑥“국민이 힘을 합치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⑦“정부가 하는 일에 말해봤자 소용없다”(역코딩) ⑧“정치인들은 

일반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역코딩) 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8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① ③ ⑤ ⑥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정치 효능감 점수로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0.75, 

M=2.64, SD=0.65).

(4) 정치관심도와 투표의향: 본 연구에서의 정치관심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3.14, SD=.97). 

투표의향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로 물어 반드시 하겠다는 4점, 가능하면 

하겠다 3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6.5%)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M=3.28, SD=0.77). 

(5) 정치지식: 정치지식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지식까지 

골고루 선정하였고, 여기에 국무총리 이름 인지도 등을 추가해 모두 8개 항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로 측정하였다. ①“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은 제 몇 대 국회입니까”(정

답률 71.2%), ②“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제 몇 대 선거입니까”(정답률 54.9%), ③“이번에 뽑는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모두 몇 명입니까”(정답률 33.4%), ④“비례 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몇 명입니까”(정답률 15.9%), ⑤“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정

답률 48.4%), ⑥“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정답률 90.0%), ⑦“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정답률 

90.6%), ⑧“현재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정답률 48.4%) 등이다. 

8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정치지식 점수로 하였다. 각 항목들에 대해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2) 크론바하 알바계수(Cronbach’s α)는 집단 수준의 경우 알파계수가 0.6 이상이고, 개인 수준인 경우 0.9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알파계수(α)가 0.69는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측정척도에 대해 0.75 이상의 값이 나오면 신뢰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한다(송종길, 박상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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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하여 본 연구에서의 정치지식 점수는 최소 0점에서 부터 최고 8점 까지 분포하게 된다(Cronbach’s 

alpha=0.754, M=4.29, SD=2.14).

(6)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는 국내외 연구(Pinkleton & Austin, 

2002; 김춘식, 2009)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모두 5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것들은 ① “언론

이 전하는 선거보도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 ② “언론은 정치적 이슈 혹은 후보자의 나쁜 측면만 

보도 한다” ③ “언론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다” ④ “언론은 

주로 정부나 정치권이 잘못하는 일을 보도 한다” ⑤ “언론은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때론 신물이 난다” 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신뢰도

를 떨어뜨리는 ④번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점수로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0.71, M=3.36, SD=0.60).

5. 연구결과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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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가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을 AMO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치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χ²=16.2 df=11, p=0.132, 

TLI=.979, CFI=.995, RMSEA=0.022).3)

1) 연구문제 1(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관계)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정치 

냉소주의가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연령층

이 3.71(5점 만점)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30대(3.55)와 60대 이상 연령층(3.56)에서 가장 

낮았다(F=10.6, df=4/992, p=.000).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은 3.61, 고졸 학력자는 3.56,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3.40의 점수를 

보였다(F=7.3, df=2/992, p=.001). 또한 의존매체별로 보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3.71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고, 신문매체 의존자들이 3.60이고, TV매체 

의존자들이 3.48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낮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냉소주의는 연령별로는 40대의 고학력자들과 인터넷 의존자들에게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의 

젊은 연령층 보다는 오히려 40대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높고, 고학력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것은 주목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인터넷 매체 의존자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고, 텔레비전 

매체 의존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낮다는 결과 역시 두드러진 결과라 하겠다. 

성
남 3.57

t=.59, df=995, p>.05
여 3.54

연령

20대(19세 포함) 3.62

F=10.6, df=4/992, p=.000

30대 3.55

40대 3.71

50대 3.63

60대 이상 3.56

학력

중졸 이하 3.40

F=7.3, df=2/992, p=.001고졸 3.56

대학 이상 3.61

의존매체

신문 3.60

F=13.2, df=2/886, p=.000TV 3.48

인터넷 3.71

* 5점 만점, 전체 평균=3.56.

<표 1> 성, 연령, 학력, 의존매체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평균 값)

3) 일반적으로 적합도 기준치는 χ²>.05, TLI>.90, CFI>.90, RMSEA<.05로 제시되고 있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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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

계학적 변수들과 함께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 시청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 등의 미디어 이용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성, 연령,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1단계 분석에 투입하고, 이어서 미디어 

이용변수군(신문, TV, 인터넷 이용량)을 2단계에 투입하였다.4)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군만을 투입한 계층적 회귀분석 1단계 결과를 나타내는 <표 3>의 <모형 1>을 

보면 오직 연령만이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β=-.117, p=0.004).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 학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디어 이용변수군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2>를 보면 

신문, TV뉴스, 인터넷 기사 읽기 빈도 등 세 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 변량의 2.0%를 설명하였

다(R²=2.0%, F=6.5, df=3/979, p=0.000).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β=.154, p=0.000)가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V뉴스시청빈도 역시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치 효능감 등 정치관여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모형3>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읽는 빈도는 <모형2><모형3>에서 모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많이 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

나 TV와 신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연령(β=-.092, p<0.05)은 미디어 이용 변수 

군이 투입된 후에도 여전히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 선거관심

도,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등의 정치관여 변수들을 모두 추가한 상태에서도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β=.14, p=0.000)는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앞의 회귀분석에서는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TV뉴스 

시청빈도,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결국 인터넷 기사읽기만이 정치 냉소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TV뉴스 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2) 연구문제 2(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4) 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 크기를 의미하는 공차(tolerance:1-R²), 공차에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는 각 변수의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VIF=1/(1-R²))이 많이 사용된다. 이보다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선성 진단통계치인 조건지수(condition index), 변량비율(Variance proportions)을 검토

해야 한다. (양병화,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위의 모든 값에서 

매우 안심할만한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든 회귀분석에서 조건지수 값이 30이하였으며, 변량비율 역시 상수

의 경우 0.90을 넘는 경우가 있었으나 독립변수들의 변량비율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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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등의 정치관여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점수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는 정치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평균 3.72로 높은 집단(3.41)보다 정치 냉소주의가 강했다(t=8.17, df=995, p=.000).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에서는 높은 집단이 평균 3.74, 낮은 집단이 평균 3.39로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가 강할수록 

정치 냉소주의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7.08, df=995, p=.000). 또한 정치지식 역시 높은 집단이 

3.61, 낮은 집단이 3.51로 정치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2.40, 

df=995, p=.017). 그리고 정치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3.64, 낮은 집단이 3.51로 정치에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했다(t=3.17, df=995, p=.002). 결국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

의가 높고 정치 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효능감
고 3.41

t=8.17, df=995, p=.000
저 3.72

미디어보도 부정주의
고 3.74

t=7.08, df=995, p=.000
저 3.39

정치지식
고 3.61

t=2.40, df=995, p=.017
저 3.51

정치관심도
고 3.64

t=3.17, df=995, p=.002
저 3.51

* 5점 만점, 전체 평균=3.56. 고－저 집단은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했음.

<표 2> 정치관여 변수들의 집단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평균 값)

이어서 이러한 4개의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관련변수들을 투입한 다음에 3단계에서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

의, 정치지식 등 정치관여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3>의 <모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4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 변량의 19.9%를 설명하였다(R²=19.9%, 

F=63.5, df=3/979, p=0.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효능감이 베타값－.321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 효능감은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어서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β=.281, p=.000) 

역시 정치 냉소주의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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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통계학적 변수군

성(남자=1) .014 -.008 -.004

연령 -.117** -.092* -.067

학력 .026 -.033 -.026

미디어 이용 변수군

신문 읽는 빈도 .002 .018

TV뉴스시청빈도 .072* .026

인터넷 기사읽기빈도 .154*** .111**

정치관여 변수군

정치효능감 -.321***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281***

정치지식 .053

정치관심도 .056

통계량

R² .018 .038 .237

R²변화량 .018 .020 .199

F 6.1*** 6.5*** 30.3***

* p<.05 **p<.01 ***p=.000

<표 3> 주요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계수는 β값)

이러한 결과는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경로분석에서 나타난 베타값을 보나, 전체 효과계수를 보더라도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324, p=.000, 전체 효과계수-.324),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β

=.288, p=.000, 전체 효과계수 .288)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기사읽기빈도(β

=.138, p=0.000, 전체 효과계수 0.188)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

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관심도(β=.061, p<0.05, 전체 효과계수 0.021)가 여기에서도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시청
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보도부정

주의

직접 효과계수  .000  .000  .138***  .057 -.324***  .061* .288***

간접 효과계수 -.018  .046  .050 -.006  .000 -.040 .000

전체 효과계수 -.018  .046  .188  .051 -.324  .021 .288

*p<.05 ***p=0.000

<표 4> 주요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경로계수(계수는 β값)

3) 연구문제 3(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의향간의 관계)

외국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속성, 미디어 이용 변수군,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를 포함한 정치관여변수들을 

계층적 회귀분석에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관련변수들을 투입한 다음에 3단계에서 정치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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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 등 정치관여 변수들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관심도가 베타값 .232로 투표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β=.131, p=.001), 정치지식(β=.097, p<=.05), TV뉴스 

시청빈도(β=.093, p<.05), 성(β=-.092, p<.05), 정치 효능감(β=.076, p<.05) 등이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β=-.002, p>.05),

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통계학적 변수군

성(남자=1) -.010 -.040 -.092*

연령 .180*** .138** .131**

학력 .135** .060 .027

미디어 이용 변수군

신문 읽는 빈도 .108* .030

TV뉴스시청빈도 .127*** .093*

인터넷 기사읽기빈도 .083* .053

정치관여 변수군

정치효능감 .076*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012

정치지식 .097*

정치관심도 .232***

정치 냉소주의 -.002

통계량

R² .022 .061 .135

R²변화량 .022 .039 .073

F 6.9*** 9.9*** 12.8***

* p<.05 **p<.01 ***p=.000

<표 5> 주요 변수들이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계수는 β값)

이러한 결과는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도 

정치 관심도가 투표의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238, p=.000, 전체 효과계수 .274), 

이어서 TV뉴스 시청빈도(β=.129, p=.000, 전체 효과계수 .163), 정치지식(β=.094, p<=.05, 전체 

효과계수 .098), 정치 효능감(β=.072, p<.05, 전체 효과계수 .072) 등이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β=-.001, p>.05, 전체 

효과계수－.001), 따라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시
청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정치
관심도

미디어부정
주의

정치 
냉소주의

직접 효과계수 .000 .129*** .000 .094** .072* .238*** .000 -.001

간접 효과계수 .096 .034 .054 .005 .000 .035 .000  .000

전체 효과계수 .096 .163 .054 .098 .072 .274 .000 -.001

*p<.05 **p<.001 ***p=0.000

<표 6> 주요 변수들이 투표의향에 미치는 경로계수(계수는 β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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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 막바지인 4월 6일－8일(3일간)

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4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유권자) 

이상의 남녀로 하였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 성, 연령 별 실제인구비율에 맞게 표본을 할당하

는 할당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정치 냉소주의와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정치 냉소주의가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연령층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존매체별로 보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은 

반면, TV매체 의존자들의 냉소주의가 가장 낮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냉소주의는 연령별로는 

40대의 고학력자들과 인터넷 의존자들에게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정치 냉소주의와 미디어 이용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과 

경로분석을 한 결과,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β=.154, p=0.000)가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TV뉴스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많이 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나 신문과 TV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경로분석에서도 오직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β=.14, p=0.000)만이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뉴스 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냉소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등의 정치관여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t－검증을 통해 정치지식

과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가 높고 정치 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치 효능감이 베타값－.321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 효능감은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β=.281, p=.000)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도 앞의 회귀분석 결과와 거의 같았으나,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관심도가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속성, 미디어 이용 변수군,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를 포함한 정치관여변수들을 

계층적 회귀분석에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정치관심도가 베타값 .232로 투표의향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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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β=.131, p=.001), 정치지식(β=.097, p<=.05), 

TV뉴스 시청빈도(β=.093, p<.05), 성(β=-.092, p<.05), 정치 효능감(β=.076, p<.05) 순으로 투표의향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β

=-.002, p>.05), 경로분석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겠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강하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18-24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고 동시에 투표참여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Strama, 1998).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정치 냉소주의가 미국의 정치 냉소주의와는 성격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40대 연령층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사실은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관심도와 정치지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Tedesco, Kaid(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 덜 냉소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나중에 Kaid(2002)의 연구에

서는 인터넷 웹 노출이 정치 냉소주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존슨과 

카예(Johnson & Kaye, 1998)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신뢰와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웹에 대한 의존도는 

부적(negative)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존슨과 카예의 연구와 같이 인터넷 이용이 정치냉소주의

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연구들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모두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한국 정치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다. 

그 원인과 이들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추후에 패널 서베이나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서 그 원인을 유추해본다면 신문과 TV뉴스에 비해 

인터넷 뉴스는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거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기사와 의견(댓글 포함), 토론들이 많아 이들 기사들에 대한 노출의 결과로 

정치냉소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정치 효능감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정치관심도와 투표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치 냉소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TV뉴스 

이용의 중요성이 재발견된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TV뉴스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이유는 과거 편파보도의 대명사

였던 텔레비전 뉴스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보도의 편파성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경마식 

보도와 전략적 보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슈와 정책 뉴스가 증가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권혁남, 2009).

넷째,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의 연구에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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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정치 냉소주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Miller 등(1979)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정부를 더 불신하고, 정치적 냉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신문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문이 정치 냉소주의

를 일으키지도, 떨어뜨리지도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물론 과거 수많은 연구들에서 정치 효능감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지만(권혁남, 2011)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정치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덜 냉소적이다는 de Vreesee(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하겠다. 

여섯째,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 지방선거 상황에서 정치관심도

(선거관심도)가 투표참여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권혁남, 2011)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상황에서도 정치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투표참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정치 냉소주

의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현실정치에 비판적인 성격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동안 미국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반드시 투표참여를 떨어뜨

리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

한 수준이라는 de Vreese(2005)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정치 냉소주의가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것만은 아니며,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에 관심 있는 비판적

인 시민”(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을 암시하는 것(de Vreese, 2005,p.294;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이라는 주장과 매우 일치한다 하겠다. 따라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

로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중간 정도 수준인 국회의원 선거상황에

서 유달리 정치의식의 동질성이 높은 전라북도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를 다른 선거와 전국적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이용량과 정치 냉소주의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디어의 내용(예를 

들어 전략적 선거보도, 정치광고, 인포테인먼트 등)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유형뿐만 아니라 미디어 내용의 차이에 따라 정치 냉소주의, 나아가 

정치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면 미디어 이용--정치 냉소주의--정치참

여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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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use, Political cynicism, 
Voting Behavior in 2012 General Elections

Hyok-Nam Kwon*
5)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media use on the audiences’ intention to vote as well as their 
political cynicism in 2012 General elections. I offere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What is the impact of media use on the political cynicism? 
Res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impact of political intersest, political knowledge, media malaise, 

political efficacy on the political cynicism?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impact of political cynicism on vote behavior? 
This study analysed survey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AMOS), Internet news us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cynicism. 
But the use of newspaper, TV news were not related to political cynicism.

The political efficacy decreased political cynicism effectivel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and political cynicism is contingent on many factors and that 
cynicism has a negligible impact on citizen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persons higher 
in efficacy were less cynical than low in efficacy. This suggest that cynicism is not always bad thing, 
that it may in fact be an indication of “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we need more in-depth analyses on the relationships among 
attention to media use, political cynicism and voting behavior to activate political participation.

Keywords: Political Cynicism, General Elections, Political Efficacy, Voting Behavior, Path Analysis, 
Media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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